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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한 것은 만화로 그리면 가치가 떨어집니다. 직접 다 내가 그려야 하는데 지금은 여유도 없고 그릴 시간도 

없습니다. 말씀도 내가 직접 안 쓰면 모릅니다. 한글자로 의미가 다 달라집니다. 책 한 권 써놓고 글자 한자 

틀리면 남이 쓴 걸로 됩니다. 책 다 써놓고 마지막에 ‘쟤’ 하면 ‘쟤’가 쓴 것이 되고 ‘나’ 하면 내가 쓴 걸로 

됩니다. ‘나였다’하면 내가 쓴 것이 되고 ‘너였다’하면 너가 쓴 것이 됩니다. 그렇게 글자가 어려운 것입니다.  

사람을 관리하면 사람이라 힘들어서 쓰러지는 사람도 있지만 또 사람 때문에 힘 받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

다. 그러니 생각하기 달렸습니다. 정신이 문제입니다. 정신이 살아야 다 사는 것입니다. 전체가 정신입니다. 

영에 대해서는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은 잘 모릅니다. 영계를 알고 영계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야 압니다. 

전문적인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알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문가가 이야기를 해줘야 쉽게 알아듣듯이 정신을 

영으로 보고 얘기 하면 됩니다. 영은 따로 있는데 못 봅니다. 그런 단계는 어렵습니다. 정신이 살아있다면 영

도 살아있고 육도 살아있다고 하지 않습니까? 정신이 문제입니다. 정신 갖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입니다. 그

러니까 정신 가지고 잘 해야 합니다. 이런 이야기는 끝도 한도 없습니다. 

정신이 살아있는 자는 사람을 살립니다. 육신은 멀쩡하게 살았는데 모두 정신들이 죽었습니다. 그러니 회원들 

관리 잘 해주십시오. 남을 관리 하다보면 자기도 또 살아나는 것입니다. 

교회 다니던 사람이 또 안 다니면 안 됩니다.   이제 전도된 사람들은 다시 가르치고 길이 들어야 되지만 그

래도 형제들이 몸에 닿는다고 그전에 다녔던 사람들은 그냥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?  지금 다시 나오는 사람들

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


